
21제21012호 2019년5월29일수요일스포츠

출전19년만에…광양중앙초여자축구첫금메달
제48회전국소년체전폐막

광주구기종목선전돋보여

전남다관왕7명배출눈길

광양중앙초교여자축구부가28일전북금마축구공원에서열린제48회전국소년체전축구결승전에서우승한뒤자축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광양 중앙초 여자 축구팀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정상을차지했다. 중앙초의소년체전우승은팀자

체로 처음이고 전남도 선수단의 소년체전 출전 사

상여자초등부축구의첫금메달이다.

광주는 치평초 여자배구단, 농구 선발팀이 아깝

게금메달을놓쳤지만,전국최강전력을선보이는

등구기종목에서선전했다.

광주와전남선수단이28일전북익산에서폐막한

제48회전국소년체전에서각각 59개, 74개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는금메달 18개, 은메달 14개, 동메

달27개를수확했다.광주의애초목표메달수는금

메달17개,은메달10개,동메달40개였다.

광주는마지막날수영(남초)자유형50m에서김

윤진(교대부초4년)이28.73으로우승, 4학년이하

부에서 2관왕이됐다. 최민범(광주체중 3년)은레

슬링 그레코로만 92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폐막

을장식했다.

광주는구기종목에서희망을봤다. 광주대표배

구팀으로 출전한 치평초는 이날 결승전에서 경남

유영초교에 1-2로석패했다. 여자초등부농구에서

광주팀은 경기에 26-41로 패해 은메달을 따냈다.

배드민턴여초부에서광주선발은 0-3으로무릎을

꿇었다.

광주는공기소총개인전에출전한김선자(광주체

중3)가대회신기록수립과동시에개인전, 단체전2

관왕에올랐다. 수영김윤진(광주교대부설초 4년)

도2관왕에올랐다.김윤진은마지막날자유형50m

(4학년이하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유형

100m(4학년이하부)이어금메달을목에걸었다.

전남은금 26개, 은 23개, 동 25개등모두 74개

메달을획득했다. 전남은금메달28개를포함한총

메달95개를목표로잡았으나,크게못미쳤다.지난

대회에견줘전체메달수에서 -17,금메달도 -6, 동

메달도 -11을기록했다.

전남은 다관왕을 무려 7명 배출해 눈길을 모았

다.역도조민재(전남체육중 3년),양궁조한이(순

천성남초 6년여)선수가 3관왕, 자전거나윤서(빛

가람중2년여),김채연(전남체육중3년 여),육상

이은빈(전남체육중 1년여), 롤러 이유진(안산중

3년여),체조오채준(영광중앙초5년)선수가각각

2관왕을차지했다.

광양중앙초여자축구선수단은전남의소년체전

출전사에의미있는기록을남겼다.

중앙초는이날전국최강인포항상대초등학교를

2-0으로완파하고정상에올랐다.지난2000년5월

창단한중앙초축구팀은지난해까지전국대회에서

4차례나정상을밟았지만, 전국소년체전과인연이

없었다.

중앙초는 이날 상대초와 설욕전을 치렀다. 지난

4월열린춘계연맹전에서 0-1로패해준우승에머

물렀기때문이다.

진수일 중앙초 감독은 선수들이 탄탄한 팀웍과

체력으로최선을다한결과라며 선수들이생각하

는플레이로경기를주도한점이승리의요인이라

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동신대세팍타크로

회장기대회정상에

동신대학교세팍타크로선수단이제30회 회

장기 세팍타크로 대회 남자대학부 레구(3인

조)이벤트경기에서정상에올랐다. <사진>

동신대 생활체육학과(학과장 안민주) 세팍

타크로선수단은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대회에서대구과학

대와목원대, 경희대,원광대를차례로꺾고우

승을차지했다.

주장 최문정(3학년)을 비롯해 조진혁(4학

년) 김진현이승빈홍성민(이상2학년)선수는

대구과학대와첫경기에서2대0으로승리한데

이어 목원대(2대0), 경희대(2대1), 원광대

(2대1)에승리를거두며 4전전승을거두고우

승메달을목에걸었다.

조진혁선수는대회레구이벤트경기최우수

선수로선정됐다.

이번대회는더블(2인조), 레구(3인조), 쿼

드(4인조) 이벤트 종목별로 남여 중고등부,

남여대학부와일반부로나눠진행됐다.

동신대는 쿼드 이벤트 남자 대학부에서 3위

를차지하기도했다.

세팍타크로는 차다라는뜻의 세팍과공을

뜻하는 타크로의 말레이시아어로, 동남아시

아지역에서가장인기있는종목중하나다. 우

리나라에서는 2000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처음채택됐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도마여왕 여서정 코리아컵서신기술 여서정 도전

FIG공식기록등재논의

성공땐도쿄올림픽호재

한국여자기계체조의간판스타여서정(17 경기

체고)이다음달 18∼1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

회코리아컵제주국제체조대회에서자신의이름을

딴신기술 여서정을펼친다.

여서정은공중에서 720도를 비트는 도마 기술

이다.

여서정은원조도마황제로군림한아버지여홍철

교수의 여 2 기술(힘차게달려와양손으로도마를

짚은뒤공중으로몸을띄워두바퀴반을비틀어내리

는기술로 900도회전)보다반바퀴(180도회전)덜

도는자신만의기술을연습해왔다.

국제체조연맹(FIG)은선수가기존채점목록에없

는새로운기술을개발해FIG공인대회에서성공리

에시연하면해당선수의이름을따신기술로채점집

에등록한다.

여서정이 코리아컵 체조대회에서 여서정을 성

공하면 신기술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체조

협회는FIG와이를두고현재논의중이다.

신기술의난도는 6.2점으로 FIG의 공식 기록이

되면 여서정은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 도전에 한층

탄력을받는다.공중회전과착지때감점을피할수

없는도마종목의특성상고난도기술을펼치는선수가

우승할확률이크기때문이다.

여서정은지난해FIG포르투갈월드챌린지컵도

마에서 우승할 당시 신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러나착지때제대로바닥에서지못해감점을받

았고, 신기술로인정받지못했다.지난해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도마금메달리스트인여서정은

코리아컵제주국제체조대회에서쟁쟁한선수들과

도마우승을놓고경쟁한다. /연합뉴스


